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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부부갈등에 따른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은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를 통하여 비교하였고, 부모의 이혼과 
부부갈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은 부모들은 고갈등부모와 저갈등부모 자녀집단으로 나누어
이혼부모 자녀집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7개 지역에 위치한 4년제 1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7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 방법은 빈도분석과 t-검증, 상관분석,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부모가 이혼
한 집단의 대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는 이혼하지 않은 부모의 대학생들에게서 더 높
게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커플관계탄력성은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자녀관
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은 집단의 대학생들이 가장 심리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 자체보다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부모의 부부갈등, 이혼부모,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their parents’ divorce status and their parents’ conflict. Specifically, 
students who have not-divorced parents were sub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ho have with a high 
degree of conflict and with a low degree of confli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the marital conflict from the divorced parents is higher than the one of the marital conflict from the 
parents not divorced. Second, the group who has the parents with a high level of marital conflict went 
through the highest difficulties among 3 groups at all variables without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marital conflict is more closely related to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than parental divorce itself.

Key Words : Marital conflict, Divorced parents, Mental health, Couple resilience, Parents-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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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내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역
할로 인해 고민과 회의를 갖게 되며 이러한 고민과 갈등
은 이 시기의 발달과업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해가
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1]. 그러나 성인
으로서 독립된 사회적 존재로 도약을 앞둔 대학생들이 
부모 이혼이나 심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을 경험한 것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2], 이혼가정 자녀
들의 경우,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증상을 비롯하여 정
신건강, 대인관계, 커플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기
도 한다[3-5]. 즉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은 정신건
강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통하여 
심리·정신·행동적으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5-9]. 이처럼 부모의 이혼은 삶의 기반이던 가
족이 와해됨으로써 가족구성원에게 위기를 가져오는 사
건으로 이를 겪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가져오기 보다는, 이혼전후 과정에서 발생하
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
도 있다[10-12]. 즉 이혼가정 자녀들의 경우라도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
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3]. 따라서 
부모의 이혼여부보다는 부모의 심각한 부부갈등이 자녀
의 과잉행동,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초래한다
[14- 16].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또래관계, 이
성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17], 부모의 부
부갈등에 노출된 정도가 심각할수록 파트너와의 친밀감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18]. 부모의 이혼 자체보
다는 부모의 심각한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관계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9-21]. 이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훈육이 비일관적으
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자녀를 지지하거나 수용
하지 못함으로써 빈약한 부모자녀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된다.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자아분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22], 자신의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
각할수록 개인의 자아분화도 높다고 한다[23-25]. 이는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부부의 경우 자녀를 삼각관계에 끌
어들이면서 자녀의 자아분화가 방해를 받게 되어, 결국 
자아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6]. 그러
나 대부분 연구들이 부모의 이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부갈등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하였다. 이에 대학생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은 위의 선
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정신건강과 커플관계 탄력성, 부
모자녀관계 및 자아분화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서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인 대학생들이 지각한 과거나 
현재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
의 심리적 적응을 부모의 이혼여부와 부모의 부부갈등의 
정도에 따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인 자녀들이 지각하
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
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
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이혼부모와 이혼을 하지 않은 결
혼유지부모의 경우는 부부의 갈등이 심각한 상위 25%의 
고갈등부모와 갈등이 낮은 하위 25%의 저갈등부모 자녀
집단으로 나누어 이 세집단간 심리적 적응문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과 부모의 부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연구가설은 첫째,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부
모의 부부갈등, 대학생자녀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정도에 따
라 자녀의 정신건강 커플관계 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
아분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경북, 전라도, 충청도지역에 

소재한 14개 대학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2,500부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자 및 별거가정과 사별가정을 
제외한 175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부부갈등 척도
Grych, Seid와 Fincham이 개발하고, 이정덕과 권영

옥이 번안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The Child 
-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사용하였다[27,28]. 하위요인은 빈도, 강도, 해
결정도, 내용, 위협, 대체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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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총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정덕
과 권영옥(1997)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81
이었고, 본 연구는 .84로 나타났다. 

2.2.2 정신건강 척도
Kopta와 Lowry가 개발하고, 박명실이 번안한 정신

건강질문지(Behavioral Health Questionnaire-14: 
BHQ-14)를 사용하였다[29,30]. BHQ-14의 전체 점수
는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지
수이다. 정신건강상태의 전체 점수는 3개 영역 점수인 주
관적 웰빙(1∼2), 심리적 증상(3∼10), 생활기능(11∼14) 
문항점수의 합산점수이다. 이외에 BHQ-14에서는 일부 
문항들의 조합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였다. 총 14
개의 문항은 각각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울이나 불안점수에
서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다고 해석한다. 반면, 우울
과 불안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과 불안수준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박명실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 ⍺)는 
.84이었고, 본 연구는 .81로 나타났다.

2.2.3 커플관계 탄력성 척도
전지경과 양명숙이 개발한 미혼 커플관계 탄력성 척도

를 사용하였다[31]. 하위요인은 커플관 긍정성, 커플관계 
유연성, 커플관계 탈중심성,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5개 영역
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커플관계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
석된다. 전지경과 양명숙이 보고한 신뢰도계수(Cronbach’ 
⍺)는 .81이었고, 본 연구는 .81로 나타났다.

2.2.4 부모자녀관계 척도
최인재가 개발한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32]. 하위요인은 존경, 친밀, 헌신, 엄격 4가지 영역으로 
총 20개 문항이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에서 유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인재가 보고한 신뢰도(Cronbach’ ⍺)는 .95이었고, 
본 연구는 .79로 나타났다. 

2.2.5 자아분화 척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근거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

게 제석봉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Self-Differenti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33,34], 하위요인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5개 영역으로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것으
로 해석된다. 제석봉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 ⍺)는 
.90이었고, 본 연구는 .74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남・녀 대학생 대상 2,500명의 설문지 중 2,223부가 

회수되었으나,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설문
지는 1,854부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문제 1의이혼 
여부에 따른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문제를 살펴보기 위
하여 별거(48명) 및 사별가정(53명)을 제외하여 결혼유지
부모가정(1,613명)과 이혼부모가정(140명)의 총 1,753명
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의 대학생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의 정도에 따른 심리적 적
응의 차이를 좀 더 명료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혼부모
(140명)와 결혼유지부모의 경우에는 부부의 갈등이 심각
한 상위 25% (403명)의 고갈등부모와 갈등이 낮은 하위 
25%(403)의 저갈등부모 자녀집단으로 나누어 총 946명
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2를 활용하여 주요 변인간의 기

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
자녀관계, 자아분화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
시하였다. 부모의 부부갈등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이혼부모와 결혼유지부모(저갈등, 고갈등) 자
녀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
는 one-way ANOVA를 실시한 후,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상관분석
Table 1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

이 965명(57.7%), 여학생은 788명(42.3%)으로 남학생
의 비율이 더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20세 미만이 676명
(37.4), 20∼25세가 1,058명(61.4%), 25세 이상이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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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으로 나타났다. 가족 전체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
만이 201명(18%),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1,042(61%), 500만원 이상 510명(21%)이라고 응답하였
다. 부모의 결혼형태는 초혼 1,613명(92.0%), 이혼 140
명(8.0%)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
(45,1%)와 어머니(58.3%) 모두 고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Table 2에서 보듯이 상관관계 분석결
과, 정신건강은 성별, 학년, 형제유무, 부모의 월수입, 모
의 학력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플관계탄
력성은 학년, 나이, 부모의 결혼형태에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성별, 형제유
무, 부모의 월수입, 부의 교육이, 자아분화에서는 학년, 
형제유무, 부모의 월수입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관관계는 높지 않았고, 대체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965 57.7

Female 788 42.3

Age

Under 20 676 37.4

20 - 25 1,058 61.4

Over 25 19 1.2

Grade

1 Grade 801 46.4

2 Grade 516 29.8

3 Grade 312 16.9

4 Grade 124 6.9

Siblings
Yes 1,606 91.6

No 148 8.4

Monthly 
income

Under 2 million won 201 18.0

2 million won - 5 million won 1,042 61.0

Over 5 million won 510 21.0

Parents’ 
marital status

One’s first marriage 1,613 92.0

Divorced 140 8.0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76 4.3

Middle school graduation 111 7.7

High school graduation 761 45.1

University graduation 708 38.3

Graduate degree 97 4.6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69 2.8

Middle school graduation 89 5.4

High school graduation 976 58.3

University graduation 516 28.3

Graduate degree 103 5.2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Mental 
health

Couple 
resilience

Parents-
child 

relationship

Self-differe
ntiation

Gender -.119** .082** -.061* -.160

Age .031 .046* -.018 .028

Grade .060* .018 .040 .086**

siblings -.064** -.036 -.085** -.094**

Monthly income .100** .013 .125** .211**

Parents’ 
marital status .028 .085** -.036 -.024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005 -.002 .057* .044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080** -.041 -.001 -.011

 *p<.05  **p<.01

Table 2. The correlation of the measured variables 

  
3.2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
    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차이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학생들
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부갈
등(t=-7.18, p<.001)과 부모자녀관계(t=4.50, p<.001), 
자아분화(t=3.35,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부모자녀들은 결혼유지 부
모자녀들 보다 부모들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반면에,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는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
신건강과 커플관계탄력성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easured 
variables

with the divorced 
parents 
(n=140)

with the parents 
not divorced 

(n=1,613) t

M SD M SD

 marital
 Conflicts 82.06 15.32 72.74 13.92 7.18***

Mental health 77.44 13.40 77.53 9.23 -.06

Couple 
resilience 69.85 10.01 68.77 13.51 91

Parents-child 
relationship 137.34 29.57 147.23 24.52 - 4.50***

Self-different
iation 118.11 13.66 122.47 16.50 - 3.35***

 ***p<.001

Table 3. Differences of marital conflict perception, mental 
health, couple resilience,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self-differentiation of marriage-maintaining 
and divorced parents’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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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variables

 Divorced parents’ marital 
conflict(a)
(n=140)

Parents not divorced 

F Scheffé 
High-level marital 

conflict(b)
(n=403)

Low-level marital conflict(c)
(n=403)

M SD M SD M SD

Mental health 77.44 13.40 72.10 15.66 82.71 13.30 39.13*** c>a>b

Couple resilience 69.85 10.01 68.25 14.49 72.49 11.98 15.30*** c>a>b

Parent-child 
relationship 137.34 29.57 134.29 24.55 161.40 20.09 99.88*** c>a, b

Self-differentiation 122.12 13.66 110.02 13.99 133.30 14.76 182.91*** c>a>b

***p<..001

Table 4. Mental health, couple resilience,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self-differentiation of low-level conflict, 
high-level conflict and divorced parents’ children

3.3 이혼부모와 결혼유지부모(고갈등, 저갈등)의 부
    부갈등과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차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에 따른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혼부모와 
결혼유지 부모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의 고저에 따라 상위 
25%의 고갈등부모 자녀집단과 하위 25%의  저고갈등부
모 자녀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에서와 같이 세 집단에서 대학생
들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 
등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은 저갈등부모 자녀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혼부모, 고갈등부모 자녀 순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관계탄력성은 
저갈등부모 자녀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는 이혼부모 자녀집단과 고갈등부모 자녀집단 순으로 나
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저갈등부모자녀가 이혼부모와 
고갈등부모 자녀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이혼부모 자녀집단과 고갈등부모 자녀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분화에서는 저갈등
부모, 이혼부모, 고갈등부모 자녀집단 순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대학생 자녀들
의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부모의 이혼 여부
와 더불어 부모의 부부갈등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비
교하기 위하여,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고갈등부모와 저갈등부모로 나누어 대학생 자녀들의 심
리적 적응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대학
생인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커플관
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자아분화의 차이를 비교한 결
과, 부모의 부부갈등에서는 이혼부모의 자녀가 결혼유지
부모 자녀에 비해 부모의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5-9]들과 
일치하는 바이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그 자체가 자녀의 
부적응을 초래 한다기보다는 부모의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부갈등과 이혼과정에서 더 유발되는 부부갈등이 원인
이라는 연구들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10-12]. 부모
자녀관계에서는 결혼유지부모 자녀들이 이혼부모 자녀에 
비해 더 높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유지부모 자녀가 이혼부모 자녀보다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6,12,35,36]와 
같이한다. 자아분화도 결혼유지부모 자녀가 이혼부모 자
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자녀일수록 자아분화수준이 높다는 
연구[23]와 자아분화는 원가족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밝힌 일부의 연구결과들[8,23,26,37]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정신건강과 커플관계탄력성에서는 두 집
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정신건강의 경우, 
부모의 이혼 자체만으로 자녀의 우울, 불안, 생활의 질 등 
정신건강에 차이가 없다고 밝힌 연구결과들[19,38]과 일
치한다. 1983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2,400명을 대상으
로 대규모 종단연구를 실시한 Ruschena et al.은 이혼
부모 자녀와 결혼유지부모 자녀들의 정서적 적응과 전반
적 행동문제에 차이가 없었으며, 책임감, 협동심, 자아통
제, 공감능력 등 사회적 유능성 측면과 학업적 측면에서
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밝혔다[39].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자체가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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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대부분의 연구결과들[2,4,5,8,40-42]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커플탄력성도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는데, 이혼부모 자녀가 결혼유지부모 자녀보다 대인관계, 
이성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8,41,43]
가 있지만, 커플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 단
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혼부모 자녀와 결혼유지부모 자
녀를 대상으로 커플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재한 실정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부모의 이혼 그 자체만으로 이혼부모 자녀들이 부적응적
일 것이라고 단정하여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현
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둘째, 이혼부모 자녀와 결혼유지부모 자녀(고갈등
부모, 저갈등부모)집단에서의 정신건강, 커플관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자아분화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고갈등부모 자녀
가 유의한 수준에서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더 경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부갈
등이 심한 가정의 자녀들이 이혼부모 자녀들 보다 심리
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
건강에서는 저갈등부모, 이혼부모, 고갈등부모 자녀집단 
순으로 정신건강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부모자녀
보다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각한 자녀가 정신건강에 더 
많은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44]와 일치하며, 이혼부
모이든 결혼유지부모이든 결혼형태와 관계없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자녀는 우울, 불안, 공격성 등과 같은 더 
많은 정신건강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10,12]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가 이혼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녀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보다는, 현재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일지라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
부갈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커플관계탄
력성에서는 저갈등부모 자녀집단과 고갈등부모 자녀집단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각한 부
모의 부부갈등의 노출은 도리어 부모의 이혼보다는 자녀
들에게 개인의 성장발달과 대인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이
성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45]와 부부갈등이 심각한 가정의 자녀일수록 커플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연구
와도 일치한다[46]. 부모는 자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
장 가깝게 관찰할 수 있는 커플관계의 모델로서,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가 결혼을 한 이후 그들의 부부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47], 커플관
계에 대한 교육 및 상담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부모자녀관계는 저갈등부모 자녀집단이 부모와의 관
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혼부모 자녀집단과 고갈등부모 자녀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고갈등부모를 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부모 자녀보다 부모의 부부
갈등이 심각할수록 부모자녀간의 갈등도 높으며, 친밀감
이나 애정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들
[10,19]과도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이혼뿐만 아니라 부
모의 심각한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자아분화는 저갈등부모, 이혼부모, 고갈등부모 
자녀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자아분화수준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각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가 부모의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한 자녀에 비해 자아분화가 낮다는 연
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26,44,48-50]. Bowen(1978)의 주
장에서 보듯이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와 삼각관계를 형
성 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자녀의 분화수준은 낮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26].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그 자체만
으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그
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이혼 전과 후에 발생하는 부부갈등의 정도를 함
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
다. 그리고 현재 부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은 상태에 놓여있는 대학생
에게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부모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각 발달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연구결과[51,52]들을 볼 때, 자녀의 
발달단계와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상을 비교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과 발
달단계에 따라서 상담자의 개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
의 부부갈등은 대학생인 자녀들이 지각한 경험으로 측정
된 것으로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에 경험하는 것들이 혼
재되어 있기에, 부모의 실제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
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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